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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을 위해 민·관 협력 강화
- 해수부, 간담회를 통해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업계 금융 지원방안 논의 및 업계 의견수렴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8월 28일(수) 14시, 서울 해운빌딩에서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업계에 대한 금융 지원방안 논의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작년 11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의 후속조치로, 친환경 선박연료 관련 해운사,
화주, 공급처, 유관기관 및 금융 지원을 담당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 (해운사) HMM, 에이치라인해운, 한국머스크 등 (공급처) SK가스, 롯데정밀화학, 삼성물산, 현대중공업 등
   (유관기관) 한국LNG벙커링산업협회, 한국급유선선주협회, 한국해운협회, 한국해양대학교 등

이번 간담회에서는 ▲선박연료 공급업의 친환경화를 위한 금융 지원방안에
대한 한국해양대학교의 발제, ▲국내친환경 연료 공급망 구축 계획에 대한
업계의 소개, ▲올해 말 1조 원 규모로 조성 예정인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를 비롯하여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업계 금융 지원 방안(안)에 대한 한국
해양진흥공사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발표 이후 주제 관련 토론과 업계
의견수렴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은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나, 그에 비해 국내·외 공급망은 아직
완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글로벌 탈탄소화 가속화에 따라 관련
시장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우리 친환경 선박연료 업계의 성장과
세계시장 선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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